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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Creative Geo Educamp-the thematic trips with

geoscientist, donation of KIGAM's intellectual properties. It was carried out twice and each time took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for 16 hours. There were 35 secondary science teachers (2010. 7.6.-8.) and 31 elementary teachers

(2010. 7.20.-22.). This program was designed to contribute the public education by using intellectual properties of

KIGAM. Textbooks and kits were developed for the creative activities according to 2009 Curriculum Revision and they

were donated as educational materials. The survey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have a high satisfaction of the textbooks

and kits developed. Its figures are 4.45 of secondary science teachers and 4.8 of elementary teachers out of 5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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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실시한 지식재산 교육기부의 효과를 연수 참여 교사들의 인식을 통

해 알아보는 것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Creative Geo Educamp-「지질과학자와 함께 하는 테마여행」이라는 주제로

2010년 7월 6일부터 8일까지 중등교원 35명,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초등 교원 31명을 대상으로 합숙 연수를 실시하

였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축적해온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공교육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수과정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교재와 kit를 개발 보급하였다. 설문 결과, 교사

들은 교재와 kit는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에 적절한지에 대해 중등 교원이 4.49, 초등 교원이 4.80으로 응답하여 높은 타

당성을 나타냈고 향후 지질분야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창의적 체험활동, Creative Geo Educamp, 교육기부, 지식재산

서 론

글로벌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리더

그룹에 동반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가

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살 줄 아는 능력을 고루 갖춘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이 요구된

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010). 그러나 실험실 부족

등 열악한 교육환경과 과학을 어렵고 재미없는 과목

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론 중심의 단편적인 교육으로

인해 자연계열 선택 학생이 지속적으로 줄게 되고,

우수 인재의 특정 전공분야로의 유출되는 등의 이공

계 기피현상으로 이공계열 전문 인력 확보에 양적·

질적 퇴화우려가 커가고 있는 상황이다(김용훈, 2010).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재의 교육 체제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은 글로벌 리더

국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래 사회를 대비한 교육의 근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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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창조적 인적 자원’이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써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훌륭한 전문인’을 양성

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교육과학기술부, 2009a,

2010), 이와 더불어 2009 개정 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creative activity;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용

어의 영문 표기는,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표기가 없

으며,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학회를 포함한 몇몇 학회

지에서는 ‘creative experience activity’와 ‘creative

activity’가 병행 또는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창의체

험 자원지도(CRM) 웹사이트에서 ‘creative activity’로

표현이 되어 있으며, 해외 저널과 서적에서 ‘creative

activity’가 보편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

서도 ‘creative activity’라고 표기하였다.)을 도입·운

영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 양

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b). 즉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과활동과 더불어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핵심 활동으로써, 체험 프로그램이 창의

성과 인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체험이 가능토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

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1900년대 말부터

과학교육 뿐 아니라 과학과 음악 등의 융합교육을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Wenham, 1998), 특히 과학교과에서의 다양한 창의

적 체험활동을 통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Gilbert et al., 2000; Haigh, 2007; Hoang,

2007; Taylor, 2007). 국내의 경우, 과학관련 연구들은

박물관 또는 과학관 방문을 통한 체험 교육(김윤정,

2007; 이선경 외, 2008, 2010)과 야외 지질 답사 체

험 교육을 다룬 연구들(박재문 외, 2007, 2009; 박진

홍 외, 2000; 배창호 외, 2002; 이창진과 정상원,

2005; 조규성 외, 2002)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 연구단지의 시설 인프라를 이용한

X-sicnece 프로그램은 최근 2-3년 동안 전국 청소년

들이 첨단 연구 인프라를 체험하고 과학기술 마인드

를 함양하여 미래 과학기술 꿈나무로 자라도록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과학의 달

등에 진행되어 온 대한민국 과학축전과 각 지방의

과학축전에서도 학생 과학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

며, 전국적으로 과학관, 박물관 중심의 상시적인 학

생 참여형 체험활동이 제공되고 있어 창의적 체험활

동의 리소스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한

국과학창의재단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한상공회의

소 및 기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학교 밖 창의

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기관으로부터 교

육기부를 유도하여 학교 밖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

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0).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운영 방안에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교육과학기술부, 2009b),

이러한 운영지침을 지원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

화를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그와 더불어 연

구 현장(in situ field)에서의 살아있는 지식을 직접

경험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학교 밖 체험활동의 다양한 인프라 확장

및 구축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다. 즉 2009 개정 교육과정

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와 연계하여 주당 3시간

내지 4시간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별 재량에 따라 반일, 전일 등 통

합 운영하는 등의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으나, 다

른 교과와 연계하여 교육한다는 방침으로 인해 교내

에서 다른 교과 내용과 연계된 활동이 운영될 가능

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재량활동이 초등

학교의 경우, 현장 견학 및 체험(범교과 활동 18%,

자기주도적 활동 21%)보다는 교내 활동(범교과 활동

79%, 자기주도적 활동 78%)을 선호하고 운영하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 교내 활동이 절대적인 비율로

운영되고 있으며(약 96.5%), 학교 밖 자연 또는 체험

시설은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1.4%)(이

영준, 2002; 허정희, 2010).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원 방침에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교원의 지도 능력 제고를 위한 연

수 계획을 수립·시행과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자료

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교육과

학기술부, 2009b). 이것은 학교 밖 체험 활동 제공기

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원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전문성을 확보하여 교내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

뤄질 수 있게 한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체험활동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학

교 내에서 지도 가능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자료

내지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

성에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어(교육과

학기술부, 2009b),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내 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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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영역에 비해 지구

영역은 초실험적 내용이 많아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실험실습 활동이 비교적 제한적이며, 시각자료

나 시청각자료, 웹자료 등의 의존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다(김희수, 2000; 나재준 외,

2010; 이기영, 2007).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구과학과

관련된 교내 창의적 체험활동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과학문화 대중화 활동과 차별화

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으

로 학교 내 지구과학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자

료가 개발·보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은 지질자원분야

축적된 지식재산과 연구 경험을 학교 내 창의적 체

험활동 지도를 위한 교육 자료화하여 개발 보급하여,

지구과학 및 지질·자원분야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심어줄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지구과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영역 중 자율활동, 동아

리 활동, 진로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교재와 kit를 개

발하여 연수를 통해 보급하였다. 본 연구는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설문을 통해 연수 프로그램 및

지도 교재, kit 등의 체험활동 활용 가능성과 실제 활

용을 통해 지식재산의 교육 기부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및 절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자원분야 다양한 지식재

산과 연구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과

관련된 경험이 매우 부족하므로, 연구기관으로서 그

동안 축적되어온 지식과 경험을 초·중등 교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현직 교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그

와 함께 지식재산 교육기부 사업단의 도움을 받아

교재 및 프로그램 설계를 진행하였다. 현직 교원 자

문단은 장학사 1명, 고등학교 교원 2명(지질학박사,

지구과학교육 석사), 중학교 교원(이학 석사), 초등교

원 1명(과학교육학 박사)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10

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이다. 이들로부터 연

수의 성격과 방향, 교재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내용

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연수의 성격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연수를

기획하기 위해 유사 기관의 연수 설계 및 운영방안

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연수 구성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아 연수 프로그램

및 교재, kit를 구성하였다. 교재는 교원이 학교 현장

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지도서와 학생용 교재로

구분하여 개발하였고, 교재 안에 제시된 실험실습을

위한 kit가 교재와 함께 연수과정에서 보급되었다.

연수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자료 개발 및 연수의 효과성을 위해, 내부 연구원과

교원자문단으로 구성된 전문가 팀(Task Force Team)

을 구성하였다. 수차례의 전문가 팀 회의를 통해 연

수의 방향과 성격을 설정하였고, 내부 연구원은 교재

의 성격과 체제, kit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

내 초등교과서와 중등 과학교과서 9종을 선택하여

지질과학분야 관련 키워드를 추출 분석하였다. 그리

고 활용도가 높은 McGraw-Hill 사, Scott Foresman

사, Prentice Hall 사에서 출판한 교과서 3종을 선택

하여 교과서 체제, 실험실습 지도 방법 및 체제를 분

석하여 교재 구성에 활용하였다. 먼저, 교과서 키워

드 분석을 통해 비교적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들 중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학교 교과과정에 쉽

게 접근 가능한 것을 내부 연구원들로부터 추천받아

연수 테마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교과서 체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예시 그림과 사진, 친절한 설명

(Tip)을 추가 배치하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수차례의

전문가 팀 회의를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에 적

합한 교재여야 한다는 교재의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 연구실 소개 및 각 테마 주제 별 진로 정보

도 수록하도록 하였다. 완성된 교재는 지식재산 교육

기부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지구과학 교과교육 전

공 교수와 연구원들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별

도로 지구과학교육연구회 소속 교사들의 검토도 이루

어져 완성도 높은 교재가 개발되었다.

그 결과, 연수는 6개의 큰 테마를 중심으로 이뤄졌

으며, 각 테마는 현재의 지구 환경적 이슈를 반영한

주제로 선정되었으며, 연수 명칭은 Creative Geo

Educamp로 명명되었다. 연수는 Table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총 1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험실습

이 4.5시간으로 구성하였으며, 실험과 관련된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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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견학하게 하여 관련 이론과 실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연수에서의 교원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질

박물관 프리투어를 맨 처음 배치하였다. 그 이유는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이 지질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이

후 연수 시간에 배울 각종 내용들을 지질학 박사가

지질박물관 내 전시된 내용들을 활용하여 강의함으로

써 사전 배경지식을 생성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그리

고 각 연수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강의를 진행

하였고, 각 실습과정에서는 해당연구실의 박사급 연

구원들이 보조강사로 참여해 실습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다. 연수 마지막 시간은 분임토의를 통해 연수를

통해 배우고 제공된 내용을 학교 현장에 어떻게 활

용할 것인지에 대해 상호 논의하고,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여 서로 공유하도록 운영하였다.

모든 강의는 연수 시작 전 Rehearsal을 통해 강사

들의 강의 발표 자료에 사용된 전문용어와 영어표현,

강의 시 전문 어휘의 사용을 검토하고, 이를 초·중등

교원의 수준으로 수정하도록 하여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하였다.

교재 개발

이 연수의 목적이 교내에서 활용 가능한 지질자원

분야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자료 개발 및 보급에 있

으므로, 학교 지구과학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를 Fig. 1과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하였다. 교재의 체재는 호기심과 흥미를 이

끄는 단계, 기본적인 이론이 제시되는 단계, 실험실

습 단계, 정리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중등의 경우, 정

리단계에 관련 내용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직업과 관련하여 어떤 진로로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초등 교재는 기본적으로 중

등의 체제를 유지하되, 흥미 유발 이전에 담당 강사

가 속한 연구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담당 강사

는 어떤 계기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지

구과학자로서의 이 직업분야에 대한 소개와 전망, 연

구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보람 있었던 점, 미래의

새싹들에게의 한 말씀 코너를 제공하여 Fig. 3과 같

Table 1. Contents of this program

이론 실험실습 관찰 및 투어 특강 분임토의

-생활 속의 화강암

-CO2 처리기술

-판구조론과 지진

-몽골 공룡탐사과정

-지질캘린더 등

-가스 하이드레이트 성질

-지하수의 성질

-자원재활용

-지진탐색

-행성지질

-지질박물관 프리투어(Pretour)

-해저코어센터(해저시추과정 및

시추봉 분석과정)

-활용동(친환경 벽돌, 재생종이)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세계 1등 가치 창출전략

-학교 교육 과정에의

적용방안

4시간 4.5시간 4시간 1.5시간 2시간

Fig. 1. Guidebook samples for secondary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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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로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면에서는 중등의 내용 중 초등 교과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초등 교과에 제시된 내용(조암광물

과 화성암을 퇴적암 등)으로, 또는 정량적인 내용은

정성적인 내용(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해리된 기체 부

피 측정 및 이론값과 실제값 비교 활동을 가스 하이

드레이트의 부피 팽창 관찰 등)으로 수정하여 제시하

였다.

교재 개발과 함께, 교재에 제시되는 실험실습활동

을 위한 Fig. 4-7 등의 kit를 개발하여 함께 제공하였

으며, 연수 준비 시 강사들에게 연수 목적을 설명하

고 강사의 강의 자료를 교사들이 학교에서 바로 사

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강의 종

료와 함께 교사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Fig. 8과

9와 같이 강의 시 활용한 동영상 자료(또는 웹사이트

주소) 또한 함께 제공하여, 교육활용도를 높였다.

연수 참여자

중등 교원은 Table 2와 같이, 35명이 참여하였으며,

학교 급별로는 Table 3과 같이, 고등학교 교사가 26

명, 중학교 교사가 9명이다. 전공별로는 지구과학 전

공 교사가 29명, 생물 전공 교사 1명, 화학 전공 교

사가 1명이 참여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교육청 소

속 교원이 51.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

력별로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년 이상의

고경력군이 51.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초등 교원의 경우는 31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별

로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가 77.4%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력별로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

년 이상의 고경력군이 45.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었다.

Fig. 2. Guidebook samples for elementary teachers.

Fig. 3. Career information in guide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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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및 분석

연수는 중등 교사의 경우 2010년 7월 6일부터 8일

까지, 초등 교사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합숙연수로 진행하였으며, 연수 프로그램 내용의 질,

지도 교재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가능성에 대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연수 참여자에게 수집하였다. 설

문 영역은 연수 전반에 대한 만족도, 연수 교재의 충

실도, 연수 강의와 실습의 충실도와 흥미도, 난이도로

구성되었다. 설문 응답자는 연수에 참여한 모든 교원

(중등 35명, 초등 31명)이다. 설문형식은 객관식과 주

관식이 혼용되었으며, 객관식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주관식은 자유 서술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연수

종료 이후,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연수 시 배운 내

용 혹은 가져간 자료를 현장 교육에 활용한 사례에

대해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다. 연수가 종료될 무렵

참여자들과 설문지에 제시된 문항에 대해 심층 인터

뷰를 통해 심도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창

의적 체험활동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교과과

Fig. 7. 3D topography puzzle of Mars. It was made for

activity about understanding height of Mars' geography.

Fig. 8. Video clip about paper recycle. Winning work to

Ministry of environment.

Fig. 9. Video clip about green Earth by greenpeace. It con-

tains content about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 and

notices.

Fig. 4. Geology calender. It was made for understanding

geologic time scale by presenting Earth's geologic history

into january 1 to december 31.

Fig. 5. The safe building making kit for elementary class.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present their own creative

ideas about how to make and safety against from earth-

quake.

Fig. 6. 3D puzzle of Mars for visible area. It was made for

activity understanding geology of 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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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또는 관련 수업 시 활용한 내용과 학생들의 정성

적 반응, 향후 창의적 체험활동 가능성을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중등 교사의 연수의 실제

중등 교사 연수는 지질박물관 사전 투어를 통해,

이후에 있을 6개의 테마에 대한 선개념을 형성하도

록 하였다. 그리고 Fig. 10과 같이 강의와 실습, 연구

실 투어, 정량적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10의 (a)는

화강암 관련 강의 장면이며, (b)는 조암광물을 이용

하여 다양한 화성암 만들기 실습장면, (c)는 해저코어

센터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보관되어 있는 극저온실

투어 장면이고, (d)는 지하수 및 하천수의 전기전도

도 측정 및 여과 실험의 한 장면이다.

중등 교사들은 이밖에도「지질여행 3: 태평양 편,

쓰레기 섬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 탐험」에서는

자원의 재활용 및 도시 광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치약 만들기 실습을 하였으며, 자원재활용 연구

시설이 있는 곳을 견학하여 자원의 재처리 및 활용

과정에 대해 심층이해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기후 변

화와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을 습득한 뒤, 여

러 가지 물맛의 차이와 그 원인, 전기 전도도 실험,

하천수에 비교한 이물질 확인 등을 실습하였다. 그리

고 몽골탐사대장으로부터 공룡 탐사준비과정부터 발

견된 화석을 연구실로 가져온 뒤 연구물이 나오기까

지의 과정을 강의를 통해 배웠다.

초등 교사의 연수의 실제

초등 교사 연수도 중등 교사 연수 프로그램 체제

를 동일하게 유지하되, 초등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초등 과정에 맞게 개선하여 운영하였다. 그 사

례는 Fig. 11과 같으며, Fig. 11의 (a)는 지하수의 pH

를 pH 시험지로 알아보는 장면이며, (b)는 지진파를

학습한 후, 지하에서 올라오는 지진파에 대해 안전한

건물 만들기 실습 장면, (c)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정성적 부피 팽창 관찰 장면이고, (d)는 광물 가루로

목걸이 만들기 실습 장면이었다.

초등 교사들도 중등 교사 연수와 같은 테마로, 초

등 수준에 맞게 변형된 내용으로 강의 및 실습을

진행하였다. 특히 판구조론과 지진 테마에서는 지진

파(P파와 S파)의 성질을 이해하고 P파와 S파를 가

르치기 위한 간편한 방법을 실습하였다. 그리고 기

후 변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는 토론

Table 2. Frequency of secondary participants N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대구 부산 제주 계

18 2 4 1 3 1 4 1 1 35

Table 3. Background of secondary participants N(%)

학교급
성별 학력 경력

남 여 계 학사 석사(수료)박사(수료) 1-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중
3

(8.6)

6

(17.1)

9

(25.7)

3

(8.6)

4

(11.4)

2

(5.7)
2

(5.7)

2

(5.7)

9

(25.7)

9

(25.7)

5

(14.3)

5

(14.3)

1

(2.9)

1

(2.9)

18

(51.4)

18

(51.4)고
18

(51.4)

8

(22.9)

26

(74.3)

3

(8.6)

18

(51.4)

5

(14.3)

Table 4. Frequency of elementary participants N

서울 경기 경남 대전 대구 제주 계

24 1 1 3 1 1 31

Table 5. Background of elementary participants N(%)

학교급 학력 경력

남 여 계 학사 석사(수료) 박사(수료) 1-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4

(12.9)

27

(87.1)

31

(100)

15

(48.3)

14

(45.2)

1

(3.2)

5

(16.1)

2

(6.4)

6

(19.4)

3

(9.7)

14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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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한반도의 기후 변화에

따라 강수량이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쓸 수 있는

물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지하수의 중요성이 부각

된다는 것을 학습하고 여러 가지 물 맛의 차이와

선호하는 물 맛, 지하수의 pH 측정 실험을 진행하

였다. 또한 공룡 탐사준비과정부터 발견된 화석을

연구실로 가져온 뒤 연구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강의를 통해 배웠다.

지도 교재에 대한 설문 결과

연수에서 지급된 지도 교재는 도입부에서 흥미를

끌기 위한 동영상이나 간단한 의문 제시 등으로 흥

미를 유발하게 하고, 개념 등의 이론소개, 탐구활동,

관련 내용의 실생활 연계 내용 제시 등의 내용을 담

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교재가 창의적 체험활동 지

도에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을 보면, 지질과학 분야

Fig. 10. Examples in secondary program.

Fig. 11. Examples in elementar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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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중등 교사의 경우 4.26, 초등 교사의 경우

4.77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재에서 제공되는 지

질과학 관련 실험실습 내용과 kit가 소규모 학생지도

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중등 4.60, 초

등 4.68로 나타나 매우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러한 응답을 통해볼 때,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중 소

규모 자율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지도에 충분한 활

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진로지도 활동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중등 4.40, 초등 4.83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 활동, 동

아리 활동, 진로지도 활동에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연수에서 제공된 교재는 연

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주제별로 교사의 입장에서 활용 가

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Table 7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Table 7을 보면, 중등 교원의 경우 모든 테

마에서 대체로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각 테마자료

들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러나 행성지질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활용가능성이 다른 테마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Table 9의 테마별 흥미도와 난이도 설문 결과

를 미루어 볼 때, 주제에 대한 흥미가 다른 테마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과 함께 교사나 학생의 눈높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교재

내용의 눈높이와 강의 주제의 흥미도 확보를 위한

수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초등 교사의 경우에서도 대

체로 전체 테마의 경우, 높은 활용가능성을 보여주

어, 초등학교에서 적절한 체험활동 지도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암시를 보여주고 있다.

지도 교재의 체제와 내용에 대한 내용은 주관식으

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각 설문 내용

은 같은 의견끼리 통합 정리되었다. 먼저, 교재의 내

용적 측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중등 교원과 초

등 교원 모두 충실한 내용으로 인해 스스로의 전문

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최

신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와 쉽게 접하지 못한 주제

를 다루고 있어 좋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내용적 측면: 중등 교원의 의견

- 교원 전문성(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실제 과학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정보

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

- 최신분야(자원분야)에 대한 이론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

- 교육현장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주제(가스 하이드레이트,

지하수 전기전도도 등)를 다루고 있다.

- 지질/자원 분야가 실제생활에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를 제

시하고 있어 좋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자료가 충실하다. 

Table 6. Response results about objective validity of guidebook

설문문항 중등 교원 초등 교원

일선학교에서 지질과학 분야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4.26 4.77

지질과학 분야 실험실습 내용과 kit가 제공되어 소규모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 4.60 4.68

지질과학 분야 진로지도에 도움이 된다. 4.71 4.90

지질과학 분야 창의·인성 지도에 도움이 된다. 4.40 4.83

평균 4.49 4.80

Table 7. Response results about usability in each theme

중등교원 초등교원

지질박물관 Pre-tour 4.50 4.74

지질여행1: 대전 편, 생활 속의 화강암 4.51 4.61

지질여행2: 울릉분지 편, 동해 탐사와 미래 해저자원 탐험 4.09 4.55

지질여행3: 태평양 편, 쓰레기 섬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 탐험 4.46 4.74

지질여행4: 북극 편, 지구환경을 위한 탐험 4.32 4.51

지질여행5: 미국 LA편, 판 구조론과 지진 탐험 4.54 4.58

지질여행6-1: Grand Canyon에서의 화석 탐험 4.43 4.61

지질여행6-2: Grand Canyon에서의 행성 탐험 3.86 4.42

평균 4.34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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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측면: 초등 교원의 의견

- 교원 전문성(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연구실 소개 및 과학자와의 인터뷰(현 분야 선택 동기, 앞으

로의 전망 소개 등)가 매우 인상적이다.

- 최신 과학 내용이 있어서 좋다.

- 풍부한 읽을거리와 다양한 자료(그림, 사진, 관련 체험 장소,

관련영화, 동영상 소개 등)

체제적 측면에서는 기존 연수에서 받아본 자료에

비해 칼라로 인쇄되어 실물 화상기 등을 이용하면

수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와 함께 이론과 실험실습의 적절한 조합,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 활용에 도움이 되는 풍부

한 아이디어가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체제적 측면: 중등 교원의 의견

- 칼라 인쇄상태가 매우 좋고, 자료의 활용가치가 높다.

- 이론과 실험실습이 적절하게 결합되어 있다.

- 실제 수업에 활용도가 매우 높은 체제이다.

- 교과 내용의 참신한 구성(새로운 접근법임)

체제적 측면: 초등 교원의 의견

- 칼라 인쇄로 인한 쉬운 이해

- 학생과 학습할 수 있는 교재 형식으로 구성한 점, 실습과 학

습지(간단한 실험실습 가능)가 체계적이다.

-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Tip(코멘트)과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여 연계성있게 구성한

점, 정리하기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 및 체제를 통해 교사들은 다음과 같

은 활용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등 교원의

경우, 진로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으며, 초등 교원의 경우, 지질자원 분야 지도에 도

움이 될 것이란 의견과 함께 과학 동산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활용도 측면: 중등 교원의 의견

- 관련분야 진로 교육에 도움이 된다.

활용도 측면: 초등 교원의 의견

- 개정 교육과정을 참고로 구성하여 창의 체험활동 지도에 도

움이 된다.

- 이론과 실제 수업 활용의 조화, 교사용지도서에 예시 답안이

있어, 수업에 적용 가능성/편리성 높다.

- 지질자원 분야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수

업지도(동아리 활동 등)에 도움이 된다.

- 여름/겨울 과학 동산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중등 교사의 경우, 아래의 인터뷰 내용과 같

이 지구과학/지질학 분야 진로 정보에 대한 자료를

얻기 힘든 상황에서, 본 교재에 실린 내용과 연수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지구과학 선택비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 지구과학/

지질학 분야에 대한 진로지도를 할 때 자료가 없어서 매우 어

려웠는데, 이번 교재에 그나마 진로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서 기쁘다. …… 앞으로 흥미롭고 더 많

은 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으면 한다.

<중등 J 교사의 의견>

또한 C 교사는 지구과학/지질학 분야 창의적 지도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연수에서 제공

된 교재는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라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더 많은 자료가 개발 보급되

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재에 실린 사진 자료 등 실질적인 자료로서 매우 훌륭한 교

재이다. 지구과학/지질학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그리

많지 않다. 앞으로 지질자원연구원이 실질적인 학습 자료를 많

이 개발해서 보급하였으면 한다.

<중등 C 교사의 의견>

제공된 kit와 실험실습 중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지

도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설문은

Table 8와 같다. Table 8에서와 같이, 초·중등 교원들

모두 행정구역도/지질도에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행

정구역도/지질도의 경우, 중등 교사들과 초등 교사들

에게서 모두 높은 반응을 보였다. 특히 중등 교사들

의 경우, 일반 교구 판매점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자

료로서 지질의 공간 분포에 대한 학습에 매우 절실

했던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도 교재에 대한 설문에 이어서 실제 강의 구성

및 체재와 강의 내용에 대한 흥미도, 난이도를 분석

하여, 강의가 실질적으로 교사연찬에 도움이 되었는

지, 교재에 실린 내용이 학생의 눈높이를 확보하고

있는지, 학생 입장에서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인지

에 대해 설문하였다. 이것은 교재 개발 시, 교육과정

연계성과 함께 교사와 학생 눈높이 확보를 통해 지

도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설문

이다.

설문 결과는 Table 9과 같다. Table 9에서와 같이,

중등 교원과 초등 교원 모두,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테마에 높은 흥미를 보이는 것이란 응답을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행 지구과학 교육과정에는 지질과

학 분야가 중심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자원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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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다뤄지고 있어 새롭게 접한

까닭으로 풀이되며, 진로지도 차원에서 미래의 직업

군으로써 자원에너지 분야에 대한 소개 자료를 필요

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연계 및 학생의 눈높이 확보가 되었는가

에 대한 설문결과로는,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 비교적 적절한 반응을 나타냈

다. 행성지질에 관한 테마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난이도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

교원의 경우, 행성지질 관련 내용은 교육과정에서도

소개되어 있지 않은 생소한 내용으로써 다른 테마에

비해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행성지질 관련 전공자가 매우 드물

고 미래 우주개척에 한국의 역할 증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하겠다. 따라서

행성지질분야 교육자료 보급 및 확대가 필요하므로

학생의 수준과 흥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절을 위

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지도 교재 활용 사례에 대한 의견

초등 과학 교육과정에 지질자원분야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H교사처럼, 학습 내용에 따라 관

련된 수업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으며, L교사와 같

이, 교실 한쪽 벽을 이용하여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아직,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시

간 전체를 할애해서 사용하긴 힘들어요. 하지만 도덕 시간이나

사회시간에 종이재활용 관련 동영상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학

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는 데 집중도가 높았어요. 

<초등 H교사의 의견>

초등학교에서는 지질도를 따로 배우는 시간이 없네요. 하지만

그 자료가 너무 좋아서 교실한쪽 벽에 걸어놓고 보도록 했어

요. 지반이 완성된 시기도 다르고, 구성도 다르게 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보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쳐

다보더라구요. 아이들이 매우 흥미로워 했어요. 

<초등 L교사의 의견>

그리고 K교사와 같이, 과학반 지도에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자유탐구 소재로도 활용되기도 하였다.

과학반 아이들과 지질도를 보며 한반도 지질시대의 구분 및

암석의 분포를 확인하였구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자유탐구 계

획 시 탐구 주제의 예시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룡 탐사

과정 강의가 인상적이어서 (4학년) 2학기 지층과 화석 단원

학습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초등 K교사의 의견>

Table 8. Response results about which kits will be effective

중등 교원 인원(명) 초등 교원 인원(명)

kit

- 행정구역도/지질도

- 조암광물 세트

- 화성본 만들기 모형

- 지진파 실험 자료 사이트

- 지질캘린더

13

10

5

3

1

- 행정구역도/지질도

- 조암광물 세트(퇴적암 학습지)

- 화성본 만들기 모형: 8

- 지진 안전 건물 만들기: 8

- 지질 캘린더: 2

13

8

8

8

2

실험실습

- Pet 병입수 전기전도도 실험

- 치약 만들기 실습

- 가스 하이드레이트 실험

7

2

1

- 가스 하이드레이트 실험: 2

- 치약 만들기 실습: 1

2

1

Table 9. Response results about interest and difficulty in each theme

흥미도 난이도

중등 교원 초등 교원 중등 교원 초등 교원

지질박물관 Pre-tour 4.54 4.68 4.51 4.61

지질여행1: 대전 편, 생활 속의 화강암 4.46 4.51 4.46 4.55

지질여행2: 울릉 분지 편, 동해 탐사와 미래 해저자원 탐험 4.60 4.94 4.11 4.55

지질여행3: 태평양편, 쓰레기 섬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 탐험 4.71 4.94 4.31 4.77

지질여행4: 북극 편, 지구환경을 위한 탐험 4.43 4.59 4.20 4.48

지질여행5: 미국 LA 편, 판 구조론과 지진 탐험 4.31 4.61 4.26 4.16

지질여행6-1: Grand Canyon에서의 화석 탐험 4.66 4.81 4.51 4.65

지질여행6-2: Grand Canyon에서의 행성 탐험 4.09 4.48 3.06 3.97

평균 4.34 4.69 4.34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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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등의 경우는 초등에 비해 수업에서 실험실

습의 빈도가 낮다. 그러나 P교사와 L교사와 같이, 실

제 자료를 활용하여 실험실습을 함으로써 지질과학

분야에 흥미를 높이는 수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고3학생들이라 자주 실습하긴 어렵지만, 행정구역도와 지질도

를 사용해서 서울과 주변 지역의 지질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자료를 보면서 하니까 재미있어 하더군요.

<중등 P교사의 의견>

지하수와 꼬마병 물을 이용해서 전기 전도도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이 흥미있어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본과 지진관련 실험

도 했습니다.

<중등 L교사의 의견>

한편, 강원도 소속 중학교 Y 교사의 경우는 이번

연수가 지식재산의 교육기부라는 의미를 되새겨 연수

에서 제공된 지질도를 통해 암석과 지질, 화석에 대

한 주제 학습 후, 현장 답사를 통해 지형에 대해 공

부하게 한 후, 지도 학생들에게 인근 초등학교를 방

문하게 하여 암석의 특징과 종류 등에 대해 지식을

기부하게 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질학 분야에 대한 새로운 흥미와 호기심과 기쁨을

느꼈다고 하였다.

연수 이후 학생들에게 직접 적용해보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과 같이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1단계: 지질도 보는 법과 우리나라 주요도시의 암석 알아보기,

우리지역의 암석 알아보기, 화석산출가능 지역 찾아보기→지질

도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제도 정보 활용

2단계: 화석관찰 및 우리지역 산출가능 화석 알아보기→실제

화석샘플 활용 및 인근 화석산출지 답사

3단계: 정선지역 지질답사(현장체험학습)→정선지역 지질답사를

통해 다양한 지형 및 특징에 대해 이해

4단계: 지식기부→인근 초등학교 방문 암석의 특징과 종류, 화

산분출실험과 화석만들기 강연

현재 여기까지 진행되었고, 학생들의 반응은 새로운 것이라 매

우 좋아했고, 지질도를 배울 때 호기심도 많이 나타내고 있어

요. 여기저기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실력이 모자라 궁금증을

다 풀어주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네요. 또 학생들이 초등학

생들한테 지식기부를 할 때 즐겁게 열정을 다해 참여하는 모

습을 보니 저도 보람있었고, 학생들도 덕분에 많은 공부를 했

다고 합니다.

향후 정선지역의 암석에 대한 지질답사(강원대 지구과학교수

님)와 화석채취를 다시 해보려 하는데....시간이 될지는 미지수

네요.

이번 연수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해줘서 고맙고...

<중등 Y교사의 의견>

위와 같은 사례는 한 학년이 한 학급으로 구성된

도시에 소속된 학교와는 대비되는 환경이기는 하나

교사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형태의 지식기부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개념 학습은

물론 봉사에 대한 체험이 자연스럽게 학습될 수 있

는 의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다. 이것은 도시 지역 학교의 과학반 또는 과학관련

학생 자율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에서도 저학

년 학생들에게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수에서 제공된

교재와 kit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되는 창의적

Fig. 12. An sample of another donation for education of Y teacher’s students after participating thi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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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지도 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료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중등 Y교사의 경우 새로운 형태

의 교육방법을 구안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질과학분야

에 대한 내용 이해는 물론 흥미와 호기심을 고취하

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수 프로그램 및 교재에 대한 설문 결과

Creative Geo Educamp 교원 연수 전반에 대한 설

문으로 Table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7가지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원 연수 전반에 대한 설문은

Table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 평균이 중등 교

원의 경우 평균 4.72, 초등교원의 경우 4.87로 나타

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초·중등 교원 모두 강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만족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연수 공간으로서의 인프라에

높은 호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등

은 연수 전반과 수업의 운영과 충실성에 높은 만족

도를 보였으며, 초등 교원도 중등 교원과 동일하게

연수 전반과 수업의 운영 및 충실성에 대한 만족도

높았다. 이것은 Table 1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교육

과정과 연계된 내용을 이론과 실습의 시간이 적절히

배치되고, 구체적인 연구 현장에 대한 투어가 골고루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호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강사들의 사전 리허설을 통해

수업 운영 스킬과 용어 수준, 실습 시간의 배분, 질

의에 대한 친절한 응답 등을 예행함으로써 수업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Table 11을 보면, 강의가 이론과 실습이 조화를 이

루었는가에 대해서는 중등 교원의 경우, 4.34로 ‘그

렇다’의 의견을 보였으며, 초등 교원의 경우, 4.71로

‘매우 그렇다’의 의견을 보였다. 따라서 연수 프로그

램의 구성에서 이론 4시간, 실험실습 4.5시간, 관찰학

습 4시간의 배정은 적절한 구성이라 확인되었다. 그

리고 지질과학자와 만나고, 지질과학 분야에 대한 이

해를 증진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초등, 중등 교사 모두 ‘매우 그렇다’라는 반응을 보

였다. 실제로 전체 강사진이 지질과학자로 구성되었

으며, 이론 강의 중간 중간에 해저코어센터와 지진연

구센터, 활용동 투어를 배치함으로써 지질과학자들이

하는 일을 근접에서 살펴봄으로써 초·중등 교원들의

지질과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 주요 원인으로

이해된다.

연수 운영에 있어서 숙박을 겸한 연수로써 오후

수업 이후 자율적인 토론활동 등이 가능함으로써 동

료 교사와 토론과 연찬의 기회를 제공하였는가에 대

해 초·중등 교사 모두 ‘그렇다’라는 응답을 보였다.

실제로 중등 교원 연수 시, 자율적인 교사 모임을 가

져, 중등 지구과학교과 연구회와 같은 교사 동아리

등의 발전방안을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초등 교원의 경우, 저녁 시간대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주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된 영화를 관람하는 등 관

련 소양을 키우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지구과학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의 기회, 지질과학

분야 소양 확대의 기회가 숙박연수를 함으로써 자연

스레 확보될 수 있었다.

앞서 초·중등 교원들의 적용사례에서도 제시된 바

와 같이, 실험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하나같이 흥

미 있어 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볼 때,

본 연수를 통해 제공된 교재와 kit를 활용한 지구과

학 체험활동은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점차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는 현상(김효남 외, 1999; 이미경

Table 10. Response results about satisfaction about overall

this program

설문문항 중등 교원 초등 교원

연수 전반 4.74 4.99

연수 강사진의 구성 4.69 4.80

연수 프로그램의 구성 4.54 4.87

연수 교육내용의 구성 4.59 4.77

강사들의 교수 방법 4.37 4.61

수업의 운영 및 충실성 4.69 4.94

강의실 시설 및 설비 4.94 5.00

평균 4.72 4.87

Table 11. Response results about lectures and effects of this program

설문문항 중등 교원 초등 교원

지질과학 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제 실습 내용이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루었다. 4.34 4.71

지질과학자와 만나고, 지질과학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4.89 4.97

합숙 연수를 통해 동료 연수 참여자와 구체적인 방법들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제공되었다. 4.29 4.42

각 강의는 핵심적인 내용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다. 4.26 4.84

평균 4.44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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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7)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욱이 국제 성취도 평가에 참여한 우리나라 학생의

42%만이 지질학분야에 흥미가 있다는 반응을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지질학 관련 흥미는 다소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과학 교수-학습 상황에

서 실험실습 활동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신경생

리학적으로도 확인된 바 있으며(Kwon and Lawson,

1999), 흥미 및 태도와 성취도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

는 만큼(이지현 외, 2003; Oliver and Simpson,

1988; Reynolds and Walberg, 1991) 지구과학교과에

서도 실험실습이 확대·운영될 필요가 있다. 지구과학

분야에서도 실험실습이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에 도움

이 되므로(Chang and Weng, 2002) 지질학 분야의

지도자료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결론 및 교육적 적용

본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09 개정 교육

과정 도입에 따른 창의적 체험 활동을 위한 지도 교

재와 kit를 개발하여 연수를 통해 보급함에 따라, 연

수 프로그램과 지도 교재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앞서 결과를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연수 프로

그램과 지도 교재 및 kit는 많은 효과를 내포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되지는 않았으나, 현 교육과

정의 재량활동을 적절히 이용하여 각 교원들 나름의

방법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수가 갖는 ‘지식 기부’라는 취지를 재해

석하여 본인의 지도학생들로 하여금 학습과 연계한

지도 활동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의 의미에 부합하는 교수방법으로 이해된다. 관련 교

과학습과 연계되어 운영하라는 운영방침과 일치하며,

학생 스스로의 자발적 학습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자

율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학생이 배우고 익힌 내용

을 후배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봉사활동’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생들이 살아있는 체험을 통

해 새로운 학습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교원들의

다양한 창의적인 지도 활동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식재산의 교육 기부는 교원의 지질자원분야 지도

역량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 본인의 지식을 기부하는 형태

의 교수 방법으로 적용된 것으로 볼 때, 지식재산의

교육 기부는 다양한 의미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거대 규모의 실험실습 주제가 많은 지구과학

에서 간단하고 재미있게 학교 실험실 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실습 주제와 방법을 공교육 현장에 전달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학습 소재와 지도

방법을 찾던 연구자와 현장의 교원들에게 큰 의미를

준다. 지금까지 지구과학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가

실험실습을 위한 구체물보다는 대부분 웹이나 MBL

등에 초점을 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박물관 또는 과

학관, 야외 답사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

라서 학교 실험실 내에서도 얼마든지 지구과학 학습

을 전개할 수 있다는 데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지질학과 지구자원분야의 학술 내용이 실생

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정보와 함께 관련

학과 및 진로 전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

후 잠재적 지질과학 인재확보에 기여하였다는 점이

다. 이는 이공계 우수 인재가 순수과학 분야에서 이

탈되고, 그 중에서도 지구과학 분야, 지질학 분야 지

원희망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다.

셋째, 이번 연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교육기부의 형태가 학생캠프가 아닌 교원연수를 통한

기부였다는 점이다. 이는 현장의 살아있는 감각을 익

히고 체험하는 데 다수의 학생의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교원 연수를 통한 교육

기부는 각 교원들의 현장에서 자신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내용이 전파된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교원들의 창의적인 응용을 통해 새로운 교수-학습의

형태로 전개되어갈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 관련 교육자료 개발은 교원 또

는 대학에서 자체 연구개발된 사례가 많았으며, 지질

관련 분야의 소재는 주로 야외 학습장과 관련되어

교실에서 활용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 과학자와 학교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

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례가 증대되고

있다(Moldwin et al., 2008). 그러나 국내의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같은 과학자 그룹은 그들 스스로 과학기

술자들에 대한 정부지원 및 관심 증대를 주장하고

있으나(김용훈, 2010), 다수의 국민들은 오히려 과학

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에 대해 회의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박희제, 2005),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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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그룹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에 대한 노력이 필

요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사례와 같이,

각 연구원들의 지식재산 교육기부는 형식적인 홍보

차원의 연수나 첨단 지식 전달 차원의 연수가 아닌,

교육기부의 의미에 부합되고 공교육의 질적 우수성

확보에 기여하고 증대되기 위해서는 교실현장이 요구

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필요

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의 전문가인 교과교육연구회

등 전문 교사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장 교사의 창의성 및 과학교과 지식에

대한 지도기법과 현장적용가능성 높은 교재 개발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기관의

과학자는 첨단 과학 지식과 연구 공간을 학교 학생/

교사의 수준과 교육 목적에 맞게 제공하는 기법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현장 교육과 학생의

관련 분야에 흥미와 진로 선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과학자와 학교사회의 간격을 보다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Nelson,

2005).

그러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고유 업무의 예산 활

용에 대한 한계로 인해, 각 연구기관들이 선뜻 참여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NASA(미국 항공우주

국)나 USGS(미국 지질조사국)이 막대한 교육자료를

개발·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연구기관들도 미래

인재 교육이 하나의 고유 책임의 일부로 인식되고 운

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

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함께 효

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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